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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한국광고주대회

국내광고주들이한자리에모여자유시장경제의올바른정착과광고산업의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2006전국광고주대회’가10월 26일오후 2시조선호텔오키드룸&그랜드

볼룸에서개최되었다. 

이번대회에는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 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을비롯, 국내주요기업의

광고주와 매체사, 광고대행사, 학계, 광고전문가, 정부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Free

Markets, Free Speech, Free Choice’를슬로건으로개회식, 세미나, 광고주의밤등총세부분으로나

뉘어진행되었다.

이날민병준한국광고주협회회장은인사말을통해“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드는것이우리경제

의성장과국가경쟁력향상의가장확실한해답”이라고말하며“앞으로도한국광고주협회는자율과경

쟁이보장되는자유로운경영환경조성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전했다.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은축사를통해“문화관광부는관계부처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미디어

의공공성과시장기능이조화를이루는가운데풀것은풀어서우리광고산업과건전한기업활동이위

축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편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은격려사를통해“광고주대회는짧은기간에광고업계최대행

사로자리잡았으며앞으로도자유시장경제를발전시키고반기업적시각을불식하는자리가되길바

란다”고전했다. 

세미나는좌승희경기개발원장의사회로진행되었으며, 안재욱경희대경제학부교수, 버나드글록

P&G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총괄이자세계광고주연맹회장, 그리고강남준서울대언론정보

학부교수가각각주제발표를했다. 

‘광고주의밤’행사에서는광고계발전에기여한공로자에게시상하는공로상, 광고주가뽑은좋은

모델상,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그리고 광고주가 뽑은 좋은 신문기획상과 광고기획상 등

KAA Awards 시상식이있었다. 

공로상수상자로는이종배한국광고협의회초대회장, 김도향서울오디오대표, 홍재욱인천대경영

학부교수가, 광고주가뽑은좋은모델상에는영화배우이나영과장동건이수상자로선정되었다. 광고

주가뽑은좋은프로그램상에는MBC 주몽(드라마부문)과KBS 상상플러스(연예오락부문), SBS 순

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보도교양부문)가선정되었으며, 광고주가뽑은좋은신문기획상에는문화일

보‘글로벌코리아일등기업많아야일류국가된다’시리즈가, 광고주가뽑은좋은광고기획상에는중

앙일보가각각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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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주제_ 자유시장경제부문

방송뉴스의시장경제관분석
안재욱 | 경희대경제학부교수

2006년 5월 1일부

터 2006년 7월 31일

까지 KBS의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의 8시 뉴스를 대

상으로, 헤리티지 재단

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을

참조해평가기준및평가항목을정해뉴스별평가표를작성하

여조사한결과, 방송3사뉴스의시장경제관은전반적으로세

방송사의뉴스가반기업적, 반시장적인것으로조사되었다. 

총뉴스에서시장경제관련뉴스비중은KBS 15.3%, SBS

13.1%, MBC 12.5% 순이었고, 3개방송사가가장많이취

급한부문은“시장의자유”와“자유로운국제무역”이었다. 기

업및기업가의활동에대한보도비중은SBS 22.2%, KBS

18.4%, MBC가15.7%로나타났다. 

방송사별 시장경제부합도에서는세방송사의뉴스보도모

두반시장적인것으로조사됐다. 친시장적보도대비반시장적

보도비율은 MBC가 3.0배, KBS가 2.0배, 그리고 SBS가

1.6배로나타났다. 반시장적보도의원천을방송사내부의의

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앵커와 기자로 봤을 때, 친시장적

보도 대비 반시장적 보도비율은MBC가 3.8배, KBS가 2.2

배, SBS가 1.0배로조사됐다. 이런반시장적보도의주된이

유는시장경제에대한이해부족인것으로분석됐다. 

결론적으로방송3사의뉴스는친시장적인것보다는반기업

적및반시장적이더많았다. 이것은온정주의적및평등주의

적사고, 부자에대한질시감정, 그리고반외국자본정서에기

인한것도있었지만상당부분시장경제원리에대한이해부족

에서 온 것이었다. 방송매체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점을고려할때방송매체의보도내용이친시장적으로

바뀌지않고서는일반대중이가지고있는반시장및반기업

정서를해소하기어렵다고판단된다. 따라서반시장및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몇가지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방송매체의친시장적마인드를함양하기위해서우선

각방송사가경제뉴스에관한경제전문가의자문을받게하는

방법이다. 

둘째,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앵커, 기자, 그

밖의방송사스탭들을대상으로한체계적인시장경제교육프

로그램을실행하는것이다. 즉, 언론인에대한체계적인시장

경제교육이필요하다. 

셋째, 미래에방송사에입사하여기자, 앵커, 그리고스탭으

로일할사람들은대부분현재대학에다니고있는대학생들이

다. 따라서이들에대한더광범위하고심도있는시장경제교

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다.

제2주제_ 광고부문

How to build the strong
partnership with a Agency
Bernhard Glock | P&G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총괄, 세계광고주연맹회장

세계적인글로벌기업P&G의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총괄담당이자세계광고주연맹(WFA: 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의 회

장인 버나드 글록

(Bernhard Glock)

씨는 광고회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위해 다음 10가지의

원칙을소개한다.

1. 협력(Work Togather) 

2. 아이디어(Ideas) 

3. 시간조절(Timing) 

4. 신뢰(Trust) 

5. 동일한언어(Same Language) 

6. 통찰(Insights) 

7. 대면(Face to Face) 

8. 평가(Evaluation)

9. 보상(Compensation)

10. 소비자에게 영감을 주고 기쁘게 하기 (Inspiring and

Delighting Consumers)

버나드 글록 씨는 세계화와 산업화 속에 미디어 환경은 더

복잡하게변해가고있으며그에따라소비자에게강력한브랜

드이미지를주기는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고전하며, 보다

강력하고분명한브랜드를만들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소비

자와의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의 원활한커뮤

니케이션을위해기본바탕이되는것이바로광고주와광고회

사와의커뮤니케이션이며, P&G는위의 10가지원칙을통해

광고회사와의원활한커뮤니케이션과긴밀한파트너쉽을유지

해가고있다고설명했다. 

버나드글록씨는1985년에P&G에입사, 독일과유럽에서

브랜드 매니저와 미디어 매니저를 담당했고, 2003년부터는

P&G의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총괄을맡고있다. 한

편올해5월에는세계광고주연맹(WFA)의회장에취임했다.

제3주제_ 미디어부문

신문매체이용및반응에관한조사연구
강남준 | 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

이번『2006 인쇄매체수용자조사』는 2006년 8월부터 9월

까지 한달동안 전국

거주 1만명을대상으

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구독행태(구독

률, 가판신문구매율,

구독기간, 구독결정

권자 등), 열독행태

(열독률, 신문열독지수, 관심기사유형, 면별주목률) 및태도·

반응(타매체이용행태) 등을조사하였다.

가구구독률(정기적으로신문대금을지불하고일정기간집에

서신문을구독하는비율)은34.8%로서, 2001년한국광고주

협회에서실시했던인쇄매체수용자조사에서나타난51.3%보

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43,9%), 서울

(41.4%), 인천(40.8%), 대구(39.2%) 등의순으로나타났으

며, 전남(22.9%)이가장낮게조사되었다.

전국평균신문구독기간은약 3년 8개월로조사되었으며,

신문 구독 결정권자는 세대주가 77.6%, 세대주 배우자가

18.5%로가장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조사되었다. 

주간신문열독률(장소에상관없이지난일주일동안2분이

상, 적어도 1개이상의기사를읽은비율)은 60.8%로 2001

년의 인쇄매체수용자조사 결과(69.0%)보다 다소 하락한 것

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난일주일동안신문열독일수, 완독

률 및 일일 평균 열독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된 신문열독지수

(RBS : Reader Behavior Score)는2.62로비교적높게나

타났다(신문열독지수 예 : 월,수,금요일에 신문을 읽고, 신문

을 평균 1/2정도 완독하고, 읽은 시간이 평균 20분이었다면

지수는2.33이됨). 신문의면별주목도결과사회, A1, 종합,

스포츠면의관심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광고별로는섹

션구분이 있는 일간지의 A중간전면광고(22.1%)와 A뒷면전

면광고(20.7)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인터넷 주간 이용률(지난 일주일동안 인터넷에서 2분 이

상, 1개이상의기사를읽은비율)은 44.0%로나타났다. 연

령별로는20대이하가76.4%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30대

(56.8%), 40대(32.6%), 50대(13.8%) 순으로 연령이 낮

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기사 구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관심기사또한일반신문과비슷하게사회면(74.6%), 연

예/오락(73.7%), 스포츠(65%), 경제(53.5%) 순으로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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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보는
2006한국광고주대회

❶

❹

KAA Annual 
Conference 2006

❺

❻

❼
❽ ❾ ❿

❶2006한국광고주대회광고인의밤전경 ❷축사를발표하는

김명곤문화관광부장관 ❸격려사를발표하는강신호전국

경제인연합회 회장 ❹ 경과보고를 발표하는 이순동 광고주

대회집행위원장(삼성부사장)  ❺민병준회장에게광고주가

뽑은좋은광고기획상을받고기뻐하는중앙일보기노창전무

❻❼공로상수상자인홍재욱인천대경영학부교수와김도향

서울오디오대표 ❽❾❿경품추첨을해준김광태삼성전자전무,

이해선아모레퍼시픽부사장, 정상국 LG 부사장 축하

공연을해준가수듀크, 아유미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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